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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80번 

136번 

 주님의 작은 그릇  

 예수 부활하셨도다 

파견성가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전가별 오유나 이미첼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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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어느새 성모성월 오월의 첫째 주일로 부활 제5주

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즐기기에 좋은 

날입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첫영성체 예식

을 9시 30분 주일 미사 때에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재잘거리는 아이들 소리는 마치 하느님 

천사의 소리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고

사리 같은 손에 부모들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참 기뻐

하실 것입니다. 이에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면서 겪어야 할 

많은 고뇌와 고통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않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함께 머물러주소서. 그리하여 이 아

이들이 성장하여 이 세상 복음 선포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역이 되어 주님의 이름 찬미하게 축복과 은총 가득히 내

려주소서. 아멘” 

 

  또한 두 주 후에(5월 22일 주일)는 우리 9학년 학생들이 

레이먼드 채페토(Bishop Raymond Chappetto) 주교님의 주례

로 견진 성사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보내주시

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들 안에 머물러 그들을 보호하고 힘

과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본당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나 100

주년 기념식을 장엄하게 거행할 때 이들이 그 기쁨의 주역

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

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4월 29일 우리는 기쁨의 눈물인 양 주룩

주룩 내리는 빗속에서 영광스러운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미사를 로버트 브레넌 주교님을 모시고 거행했습니다. 장

대비의 불편함도 우리의 기쁨을 꺾지 못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신자들과 20분이 넘는 신부님들이 참여하여 거룩하

고 장엄하게 거행된 미사에서 우리 본당이 받고 있는 하느

님의 커다란 은총을 가슴 벅차게 경험했습니다. 그 미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50년 전 처음 

공동체를 시작한 분들과 그 공동체를 키워온 분들, 그리고 

오늘 면면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키고 계속해서 주

님의 복음이 살아 숨 쉬게 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광의 

주인공입니다.  
 

  감사 미사 때 들려주신 브래넌 주교님의 강론이 참 좋았

고, 못 들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그 번역본을 

싣습니다.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원고를 바탕으로 번역했기

에 실제로 강론하신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 성월을 맞아 성모님의 굳은 믿음을 닮아 성모님의 

전구로 부활의 은총이 오월의 장미 향처럼 우리 삶 안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설립 100주년의 영광을 꿈꾸며…… 
*********************************** 

  성 바오로 정하상 성당 설립 50주년 감사 미사 강론 

지난여름 린덴허스트에 있는 저의 부모님 집, 양옆으로 두 

가구가 이사 왔습니다. 당연히 두 가구 모두 이사 오기 전, 

여름부터 가을까지 좀 더 살기 좋고 편리하게 집을 개조

하고 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 이웃을 환영

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한 부부의 아내

가  “한두개만 더 고치면 다 끝납니다.”하고 그 아내가 말

했습니다. 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 집

에서 50년 이상을 사셨는데 아직도 고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집을 가꾸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항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본당 주임신부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고치는 일과  성당 일도 똑같습

니다. 성당과 부속 건물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일은 끝이 

없습니다. 신축 건물을 다 완공하자마자, 또 다른 일거리

가 생깁니다. 수리할 곳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일

거리가 생겨납니다.  

 

  건물에 관련된 일이 가족이나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일

어납니다. 특히 하느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를 더 크고 건강

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필요를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성 바오로 정하상 성당의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베드로 성인

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성전에 ‘영적 돌’과 

‘살아있는 돌(Living Stone)을 쌓아 올린 신자들에게도 감

사드립니다.  

 

  본당 설립 기념일은 언제나 기쁜 행사이면서, 하느님 교

회  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재정

립하  는 시간입니다. 그중 50주년 기념행사는 특별히 의

미가 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

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의미이지만, 또 달리 보면 상대적으

로 아직 할 일이 많은 젊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몇몇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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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돌(Living Stones)’ 중에 초대 신자들이 아직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만날 때, 집에 온 듯

이 따듯하게 맞아들여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처음 이 본당을 설립할 때 계셨던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이분들이 서 계신 상태에서 초기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분들도 일어서주십시오.  

모두 감사합니다, 
 

  50년 전 브루클린과 퀸즈, 특히 이곳 퀸즈는  한인 이민자 

공동체가 성장하는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이웃을 (한

국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 문화로 변화변화시킨 일

은 그들이 가져온 축복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

로 신앙입니다.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 신앙이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그들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톨릭 신앙을 살아가며, 19세

기 한국 교회의 설계자이고, 건축자이며,’ 살아있는 돌’이

였던 김대건 성인과 정하상 바오로 성인과 더불어 101분

의  거룩한 신앙 증거자들 이 땅에 모셔 왔습니다. 오늘날

에도 한국 순교성인들은 이곳 퀸즈와 브루클린에서와 같

이 세계 여러 교회를 영성적으로 굳건하게 하고 있음을 압

니다.  

 

  삼종기도의 성모님 성당(Our Lady of Angelus)에서 시작

하여,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나아

가 아름다운 성당과 여러 부속건물을 지으며 계속해서 ‘살

아있는 돌들’인 신자들이 늘어나는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캐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루카 19: 5) 

 

  예수님은 예전에 한국 순교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기 

퀸즈의 초대 공동체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

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집에 머물러

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

리 삶을 자비롭게 하고 새로운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하도록 박차를 가했습

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

다.” 

 

  오늘 드리는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

립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순례하는 이 가족에게 당신의 은혜를 끊임없

이 드러내시어, 이 보이는 이 성전에서 우리와 언제나 일치

하시는 하느님의 신비가 아름답고 공고히 되게 하소서. 

여기에 당신 스스로  우리가 지낼 성전을 지으시고, 당신께

서 뜻하신 평화와 하느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 성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나이다.  

 

  맞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집과 여러분의 집처럼, 집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 본당에서 세

례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견진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 곳에서 혼인을 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였습니까? 사제나 수도

자 성소가 몇 분이나 나왔습니까? 김신부의 말에 의하면 4

명의 신부와 8명의 수도자 그리고 2명의 부제 성소가 나왔

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에서 사목하는 사제들과 그 외에 오

하오주의 콜롬버스에 있는 박주연 수녀님을 압니다.  

 

  제가 학생 견진을 주례할 때면 언제나 청소년들에게 성소

에 대해 말합니다: 하느님은 브루클린과 퀸즈에 엄청난 일

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소를 통하여, 성스러운 혼인 성사와 가족들을 통하

여,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 말씀의 증인으로써 이 공동체뿐

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갔지만 아직도 이 공동체와 관

련이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분명히 2023년, 오늘의 세상에 ‘예수님의 초대’를 선교하

기 위해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넓혀 나가는  ‘살아있는 돌’

입니다: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 가정을 성장

시키고자 하는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2023년 4월 29일 오후 3시 
+ Most Rev. Robert Brennan, DD 
   Bishop of Brooklyn Diocese,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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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벨   

부활 제5주일  

첫째 주일 (5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특별헌금 

5월 14일(일)  Bolivia Mission  

5월 21일(일)  Catholic Communications  

일시 : 7월 9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사목회, 각단체 1팀, 각구역/반 1팀 

범위 / 교재 : 성서4복음서 / 문제집 배부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주체 : 퀸즈성당 사목회 

* 상품 내역 

  1등 1팀 : $1000 (H-MART 상품권)  

          (골든벨 특별 상품—성당 2022부활초) 

   2등 1팀 : $700 (H-MART 상품권) 

   3등 1팀 : $500 (H-MART 상품권) 

   방청객 : 행운권 추첨상품 

* 라운드별 진행방식 

  전체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 진행시 중간 탈락자는 없습니다. 

   각 라운드 점수에 따라 다음 라운드 통과자가     

  선정됩니다.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5월 9일(화)   10 a.m.   

봉성체  

일시 : 5월 12일(금)  9 a.m.   

어머니 날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이번 5월에는 유니온 널싱홈 미사는 없습니다.  

어머니 날 카네이션 꽃 만들기 

Mother’s Day에 어머님들께 달아드릴 카네이션 

꽃 만들기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5월 13일(토)   9:30 a.m.   

장소 : 성당 친교실 

감사합니다

본당 야외 미사 버스표 판매  

일시 : 6월 11일(일)  10:30 a.m. 미사  

대상 : 모든 본당 교우 

버스표 판매 : $5 (성소후원회—성당 친교실) 

성당에서 8 a.m. 출발합니다.  

어머니 날 사랑의 꽃심기와 합동연도 

어머니 날을 맞아 사랑의 꽃심기를 합니다.  

일시 : 5월 14일(일)  1 p.m.– 3 p.m.   

모임장소 : 세인트 챨스 묘지 

신청 : 중앙 장의사 (718) 353-2424 

마감 : 5월 10일(수) 

제공 : 봄계절 꽃과 김밥, 물  

각자 준비 : 꽃삽과 물통 

연령회 주관으로 1 p.m.부터 세인트챨스 섹션 

41에서 합동 연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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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제22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부활 및 본당설립50주년 제대꽃 봉헌자  

고낙운 말다, 김미자 레지나, 박근우 바오로, 박상

효 베드로, 백영희 율리안나, 백종숙 율리안나, 오

캐런 미카엘라, 이문순 아녜스, 이 율리안나, 임선

희 세레나, 정순덕 막달레나, 정영헌 클레먼스 & 

정수경 아녜스, 익명 3명. 감사합니다.    

성탄반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첫 모임 : 5월 21일(일)   

모임 장소 : 교육관 채플 

11 a.m. 미사 참석 후에 채플에서 시작합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름 캠프 

주보 광고주 모집  

주보 광고란의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첫영성체 미사  

일시 : 5월 7일(오늘)   9:30 a.m. 미사 중  

첫영성체 어린이 17명 축하합니다.  

축하식은 미사 후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견진 피정  

일시 : 5월 20일(토)   12 p.m.—4 p.m. 

주일학교 견진 미사  

일시 : 5월 21일(일)   1 p.m. 미사  

2023 여름 캠프  



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2023년 5월 7일 

알 림 알 림 

 안영남, 최광희, 김태범, 김진성  

 

  

생활 상담소  

5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4월 23일(일) - 4월 29일(토) 22,820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532,022단  

제79차 미동북부 ME부부주말  

일시 : 5월 27일(토) 7 p.m.  - 5월 29일(월)  5 p.m.  

장소 :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이 부부주말을 통해 많은 부부가 서로의 삶을 함

께 되돌아보며 대화를 통한 관계회복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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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회 월례회  

5월 9일(화) 10 a.m.   성전  

구역분과 월례회  

5월 9일(화)  7 p.m.   성당 친교실   

사목회, 단체장 합동회의  

5월 30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연령회 월례회  

5월 7일(오늘)  12:30 p.m.    성당 친교실   

효주회 월례회  

5월 7일(오늘)  12:30 p.m.   정 토마스 교육관    

Cornerstone 모임  

5월 7일(오늘)  10:30 a.m.   정 토마스 교육관    

요셉회 월례회  

5월 9일(화) 10:50 a.m.  정 토마스 교육관  

성모 엘리사벳 Pr.  

레지오에서 봉사하실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것

은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단체 및 회의   

의료선교 도네이션  

김혜란 헬레나 $1,000, 한 모니카 & 김 다니엘 

$1,000, 복선이 희순 루시아 $1,000, 한인순 데레

사 $500,  익명 $2,000, 익명 $1,000 볼리비아 의료

선교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사리오회 월례회  

5월 14일(일) 11 a.m.  미사 후   성당 친교실  

성제회 월례회  

5월 14일(일) 9:30 a.m.  성당 친교실  

모집 



Flushing 2구역 2반   

 

Flushing 2구역 3반   

바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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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th 사랑과 나눔의 바자회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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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pr. 29th (Sat) is 
532,022 decades.  
Apr. 23th (Sun) — Apr. 29nd (Sat) : 22,820 decades 

Special Collection  
May 14th (Sun)  Bolivia Mission   
May 21st (Sun)   Catholic Communications  

2023 St. Paul Summer Camp  

Schedule : Dec. 25th (Mon) – Jan. 1st, 2024 (Mon)    
Cost : $1,600 + airfare 
Target : Young adult and college students who      
              have church registration 
Register :Church office  
How many : 20 people only (first come, first serve)  
How to apply : $500 (reservation fee) and   
                        copy of passport 
Young adults are encouraged to go on the pilgrim-
age. As an incentive, the church is willing to donate 
30% of the total expenses.  

High School Sunday School Summer Camp Trip 
Grade : 9th - 12th 
Date : Jul. 7th (Fri) - Jul. 9th (Sun) 
Departure : Jul. 7th (Fri) 7pm  
Departure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Departure Check in : Starts at 6:30 p.m. and  
Departure Time: will be at 7 p.m. sharp 
Arrival Date & Time : Jul. 9th (Sun)  5pm  
Arrival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Summer Camp Location : Mirror Lake Retreat 
Address : 64 White Drive, Milan, NY 12571 
Cost : $200.00  
Registration : Mother’s Group Desk  or Church Office 
Registration Deadline : Jun. 11th (Sun)  
Supplies: Blankets/Sleeping Bags, Towels, Clothing,     
               Toiletries, Water Bottle, Rosary 

Cornerstone Meeting  
Date and Time : May 7th (Today)  after 9:30 a.m. mass 
Location : Seminar room of the Education Center 

First Communion Mass  

The celebration of the First Communion takes 
place in the church basement after 9:30 a.m. Mass. 

Confirmation Retreat 

Location: church 
God parents need to come at the church at 2 p.m.   

Confirmation Mass  
Date : May 21th (Sun)  
Time : 1 p.m. Mass 
God parents need to be at church by 12 p.m.
The celebration of the Confirmation takes place in 
the church basement after 1 p.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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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fth Sunday of Easter  

Weekly Homily                                                                                                                                                              May 7, 2023 

  
 
 

 For those baptized this year and for all the baptized in the world: that Christ’s risen glory be our 

constant inspiration and joy,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eaders and citizens of powerful nations: that their commitment to peace and justice inspire 

others, especially now that tensions between nations are not stabl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nurses, doctors and other caregivers: that they continue to serve and heal in freedom of con-

scienc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young people, especially those most in need: that they find true support in those who love them 

and accept God’s call to a full and happy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are receiving their first communion: that they know with this sacrament, they will 

become closer to Go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every one in this local church: that we show forth Gods love in word and deed, let us pray to 

the Lord. ◎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u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You have faith in God; 
have faith in me." My guess is most of us here have something troubling our hearts. Maybe we're fac-
ing health issues, or there are problems at work. Perhaps our family life isn't as happy as it used to be. 
Some face addictions. Others suffer misunderstandings. And here's the thing. Maybe at this very mo-
ment our lives are okay, or more than okay. Maybe they're excellent and we're living our best lives, 
thanks be to God. And yet we know that everyone will eventually have to pass through difficult times. 
That's life. 
 
 But why should we have faith in God if God isn't solving our problems in the way we want? 
God never promised our lives would be trouble-free. But God did promise to remain with us in the 
midst of our problems. How do we know this? Because God became human like us. Jesus knows what 
it means to suffer, physically and emotionally. Jesus knows our weaknesses, our faults and, yes, even 
our sins. And loves us anyway. Jesus is the way we must live and the truth we seek and ultimately the 
life we are called to liv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5th Sunday of Easter                                                                                                                          May 7, 2023 (Year A)  No. 2632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33:1-2, 4-5, 18-19 

◎  Lord, let your mercy be on us,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 Or Alleluia.) 
○  Exult, you just, in the LORD; praise from the upright is fitting. Give thanks to the LORD on the 

harp; with the ten-stringed lyre chant his praises. ◎ 

○  Upright is the word of the LORD, and all his works are trustworthy. He loves justice and right; of 

the kindness of the LORD the earth is full.  ◎ 

○  See,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those who fear him, upon those who hope for his kindness, 

to deliver them from death and preserve them in spite of famin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cts of the Apostles 6:1-7 (52A)  

Second Reading  

   1 Peter 2:4-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